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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비료협회, 2022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

   - 하형수 회장 “국제원자재 수급·가격 안정 경영악재 해소 기대”

한국비료협회(회장 하형수)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2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

개최했다. 

이날 회의에는 협회 회장인 하형수 남해화학㈜ 대표이사와 ㈜조비, ㈜카프로, ㈜팜한농,  

㈜풍농, ㈜한국협화, ㈜세기 등 7개 회원사 대표가 모였다.

이사회는 ▲협회 임원 선임 ▲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 계획 ▲2021년 결산 및 

2022년 예산 등 안건을 의결했다.

또 KG케미칼이 이번 총회에서 협회 회원사에 가입함에 따라 무기질비료 생산업계가 합심

해 비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.

하형수 회장은 “지난해는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등 여러 난제로 우리 무기질비료   

업계가 어려운 시기였으나,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가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

해였다”면서 “올해는 국제원자재 수급과 가격이 안정돼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  

하고 비료업계의 오랜 기간 영업적자 등 경영악재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무기질비료 업계는 올해 무기질비료의 농가 보조사업 시행, 원료구입자금 대폭 확대, 요소 

할당관세 적용 및 농협의 상시계약단가 조정 방안 도입 등 농정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

오랜 침체 국면에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아울러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강화와 비료사용 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한  

신제품·신기술 등 개발에도 긴밀히 대처할 계획이다.

특히, 협회 내 무기질비료 산업발전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 

하고 무기질비료의 효과성, 안전성, 경제성 등 장점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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